
2003년 국제유가 상승세로 시작
2003년 1월2일 WTI 배럴당 32달러 … 미국 원유 재고 대폭감소

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로 반등했다.

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, 2003년 1월2일 현지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스중질유(WTI) 가격은 배럴당 32달러로

2002년 12월31일에 비해 0.75달러 상승했다. 그러나 북해산 Brent유는 29.81달러로 0.20달러 하락했다.

또 시장요인이 하루 늦게 반영되는 중동산 Dubai유는 0.14달러 떨어진 26.61달러에 거래됐다.

2003년 새해 첫날부터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에 따라 WTI를 중심으로 유가가 강

세를 보인 탓이다.

미국의 원유 재고는 2002년 12월27일 기준으로 직전 주에 비해 910만배럴 감소하면서 2001년 12월말보다

3200만-3300만배럴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.

한편, 석유수출국기구(OPEC) 회원국 가운데 3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총파업 영향으로 2003년 1월2일

OPEC 기준유가가 11일째 목표범위의 상한선을 웃돌았다.

OPEC의 E-메일 성명에 따르면, OPEC 기준유가는 전날의 배럴당 30.42달러에서 하락한 29.85달러를 기록했

다.

OPEC의 기준유가는 2002년 12월16일 처음으로 28달러를 초과했으며 회원국들은 20일간 연속적으로 목표범

위 상한선인 배럴당 28달러를 초과하면 산유량을 늘리기로 비공식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다.

현재 OPEC은 세계 석유의 33%를 공급하고 있으며 석유 증산에 나서게 되면 최소한 하루 50만배럴 이상을

추가 생산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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